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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양사, 금연보조 패취제 “세계로”
그리스 Lavipharm에 기술이전 … 10년 동안 1000만달러 로열티 예상

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금연보조 패취제(니코틴 패취)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게 됐다.

삼양사(대표 김윤)는 최근 그리스에 본사를 둔 라비팜(Lavipharm)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금

연보조패취제 <니코스탑>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.

Lavipharm은 삼양사로부터 <니코스탑>의 생산에 관한 기술을 이전받아 대전에 있는 삼양사 의약공장과 동

일한 생산설비를 그리스에 구축해 1차적으로 유럽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고 점차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확

대할 예정이다.

상업화 기술을 수출하는 대가로 Lavipharm은 삼양사에 일정액의 기술 라이센스료와 판매액에 대한 일정 비

율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며, 로열티 규모만도 유럽시장 발매 후 10년 동안 최소 1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

기대된다.

현재 유럽시장의 니코틴 제제 전체 시장규모는 약 4억달러, 이 중 니코틴 패취제 판매는 약 1억5000만달러

로 추산된다.

삼양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연보조 패취제를 독자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. 현재 금연보조 패취제 

<니코스탑>은 대웅제약과의 생산․판매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, 연간 약 100억

원의 판매를 통해 국내시장의 약 70%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.

니코틴 패취는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피부에 붙여 혈액 속으로 니코틴을 공급하고 금단현상을 완화시켜

줌으로써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금연 보조제이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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